
2014년 3월 27(목) 조간

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
 (02-3299-1183, icnam@kdischool.ac.kr)

2014년 3월 26일(수) 09:30

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

남일총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

- 본 보도자료는 KDI 정책연구시리즈(2013-05) ‘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

비 투자시장의 효율성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

□ 2001년 경쟁체제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는 공기업

독점시기에 도입된 제도가 상당부분 남아 있어, 효과적인 경

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13년째 지속되고 있음.

○ 외형상 전력 이외에 용량을 거래하는 이원화된 시장이 운영되

고 있으나, 내용 면에서는 용량가격의 결정방식이 선진국에서

사용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경제논리와 무관

○ 전력 도매시장에서도 동일한 상품인 전력의 가격이 발전업체의

소유구조와 발전기종에 따라 다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.

○ 왜곡된 공기업 지배구조와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소매요금 규

제로 인해 막대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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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히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현행 제도는 과거 공기업 독점체

제 하에서 도입된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, 발전

설비 투자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발전설비 투

자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.

○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발전설비 투자 시

장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으

나, 총 설비규모, 발전기종 조합, 투자사업 및 사업자를 시장

이 아닌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제도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.

○ 특히 2006년 이후 미래 각 연도의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규모,

발전기종 조합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확정하게 되면서 과거의

시스템으로 회귀

□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제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막대

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.

○ 따라서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설비 투자의

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장의 경쟁에 부합하는 방식으

로 발전설비 투자, 운영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

□ 이와 함께 전력시장 전반적으로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

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2001년 이후 비정상적

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전력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

○ 현재의 전력시장구조, 도매전력시장제도는 한계에 봉착하였으

며 지속가능하지 않음.

○ 전력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경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

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함.

○ 관련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효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하여 근본

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


